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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
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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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월 이상 추납, 지난해 221명

일부 '1개월 근무+119개월치 납부'

제도 개선,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수백 명이 한국에서 평생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

(10년)을 채우기 위해 100개월 이상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1개월 만 일하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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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퍼진 '추납 재테크'

를 몰아 낸 후 실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꼼수로 받

을 수 있는 '추납 재테크'가 외국인 사이에서도 퍼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

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201

6년 87명, 2023년 530명, 2024년 848명, 2025년 1,517명, 올해 상반기 994

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국내 회사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수급 자격을 얻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내·외국

인은 보험료를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꼬박꼬박 내지 못하더라도 최대 119개월치

를 추납하면 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추납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소득층 위주로 누리는 연금 재테크 수단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저소득층은 수년치 보험료를 내기 위해 목돈을 구할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성실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 추납 신

청자 통계를 보면 보험료 몰아 내기는 더 이상 내국인 고소득층만 활용하는 연금 수

령 우회로가 아니었다.

26. 9. 28. 오전 11:31 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사회ㅣ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215080004974?did=NA 2/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몬 기자

2016년 6명에 불과했던 100개월 이상 보험료 추납 외국인은 2024년 112명, 20

25년 221명, 올해 상반기 13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50개월 이

상 보험료를 몰아서 낸 외국인으로 넓혀보면 지난해 715명, 올해 상반기 433명으

로 각각 전체 신청자의 47.1%, 44.6%였다.

국민연금 수령자 가운데 추납 기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기간이 1개월인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한 달 만 일하고 119개월치 보험료

를 추납해 국민연금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다.

기존 제도상 외국인은 사실상 국내에 살지 않더라도 추납이 가능했다. 국내에 터를

잡고 있는 내·외국인에게 가입·수령 자격을 준다는 국민연금 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

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만 추납

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선했다. '한 달 근무+119개월치 보험료 추납'

외국인은 국내 실거주 기간이 길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추납은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는데 장기간 보완하

지 못했다"라며 "이 제도가 국민연금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

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6. 9. 28. 오전 11:31 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사회ㅣ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215080004974?did=NA 3/4



박경담 기자wa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 9. 28. 오전 11:31 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사회ㅣ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215080004974?did=NA 4/4

https://www.hankookilbo.com/reporter/wall

